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 또한, 유방암의 5년 생존율 이 향상됨에 따라 유방암 진단 및 치료 후 생존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1)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유방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신체 외부의 기관이며 여성의 성적 매력의 상징인 유방의 질환이기 때문에 암이라는 사회 적 낙인뿐만 아니라 유방의 상실로 인한 여성성의 상실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2) 또한, 우리나라는 50세 미만 여성이 전체 유방암 발 병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1) 젊은 유방암 여성의 삶의 질이 나이 가 많은 집단에 비해 낮다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3) 국내 유방암 여 성들의 삶의 질은 외국 여성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 여성의 삶의 질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피로 및 통 증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 4,5) 을 비롯하여 불안과 우울 4) 불확실성 6,7) 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암에 대한 대처능력을 저해하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영 역의 모든 불쾌한 경험을 의미하는 디스트레스도 삶의 질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이렇듯 지금까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며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이는 유방암 환 자들의 질병 체험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2) 따라서, 유방 암 여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는 중재 와 더불어 긍정적인 요인을 규명하고 개인의 강점을 강화하는 중재 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